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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움「소셜워커 양성의 방향 – 전문성을 높여 직역화대와 

대우향상을 향해- 」개최의 취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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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학술교류 심포지움 「소셜워커 양성의 방향 – 전문성을 높여 직역확대와 대우향상을 

향해- 」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단순히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넓게 소셜워커의 

양성교육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육을 수행함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향상시키며 또한 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하고 싶다. 

그것에 대해 양국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 소셜워커 양성에 관한 심포지움은 이번이 3 번째 개최이다. 제 1 회 오카야마 대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양성교육의 현상이 제시되어 한국에서는 취로후의 계속교육이 

의무화되어, 일본에서는 커리큘럼과 실습・연습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동시에, 양국 

모두 소셜워커의 사회적 대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이 보고된 제 2 회 한국 서울 심포지움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양성교육에 대해 상호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계속교육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베이스로 해서 

캐리어패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국이 진행되고 

있는 동향에 서로 관심을 높여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상을 통해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양국에 있어 대학원 교육과 계속교육도 포함하여 

대학교육으로부터 관리자가 되는 과정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셜워커 양성교육의 계속적인 방향을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일본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의 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캐리어패스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연결해 가고자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계속교육의 실적을 바탕으로 동시에 몇 가지의 전문직대학원의 실적을 바탕으로 어떠한 소셜워커 

양성교육의 캐리어패스를 나타낼 수 있을가를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로서 서두에서 말한 양성교육의 추진과 사회적 대우개선이 각각 나누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가면서 일체적으로 진행해 갈 것에 대해, 일정 결과가 얻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더해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사회공작원이라는 명칭의 소셜워크 국가자격이 

생겨났으나 중국 대학에서의 소셜워커 양성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중국측에서 지정토론자로서 

코멘트를 받아, 지난 2 번의 심포지움보다 조금 더 넓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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